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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유의 생리활성물질 

	 
	 
	가. 단백질의 생리적 기능

	 
	 
	 
	(1) 락토페린(Lactoferrin)
  Lactoferrin은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유해한 미생물의 감염에 대한 방어작용, 유아의 장내에서의 철분흡수 촉진작용, 염증의 조절작용, lymphocytes의 성장촉진효과, neutrophil에 의한 hydroxyl기의 생성, lysozyme regeneration의 감소 및 macrophage, granulocyte, neutrophil, leukocytes의 조절 작용 등이 있다. Lactoferrin의 산업적 이용은 lactoferrin의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항균작용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이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유아용 분유는 '모유화'를 목적으로 lactoferrin이 첨가된 제품과 포유기의 송아지 육성을 위한 사료첨가제 등이 상품화되고 있다. 

(2) β-Lactoglobulin
   우유내 유청단백질의 주성분인 β-lactoglobulin(β-Lg)은 다양한 포유동물의 젖에 존재한다. 이 단백질은 여러 종의 소수성물질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 비타민의 일종인 retinol과 결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또한 β-Lg은 비타민 D2 및 ergosterol과 강력히 결합하며 retinol 1mole과 결합하는 것에 비하여 2mole의 비타민 D2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β-Lg는 사람의 회장 당단백질에 병원균이 흡착하는 것을 저해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α-Lactalbumin 
   우유내 유청단백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유 α-La에는 tryptophan(6%)과 cysteine(5%)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다. 우유와 모유의 아미노산 조성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tryptophan과 cysteine함량이다. tryptophan은 신경전달물질인 serotonin의 전구물질이며 잠버릇과 의식행동에 영향을 준다. 특히 혈중 tryptophan의 함량이 낮으면 잠버릇의 혼란과 그 이외의 생리학적 기능간에 상관관계가 있다. 

(4) 염기성 단백질(MBP) 
   MBP는 유청을 양이온 교환수지에 통과시키면 흡착되는 획분의 총징으로 주성분은 Lf와 LPO이다. 골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슘 섭취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뼈의 신진대사에 관계하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 MBP는 뼈 대사의 개선 및 골다공증의 예방과 개선에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 MBP를 이용한 제품이 기대된다.

	 
	 
	 
	 
	 
	 

	 
	 
	나. Peptide의 생리적 기능

	 
	 
	 
	(1) Angiotensin 변환효소저해 peptide
   사람 몸에 있는 혈압상승호르몬인 안지오텐신II라는 물질을 만드는 안지오텐신변환효소(angiotensin-I converting enzyme, ACE)의 작용을 억제시키면 혈압상승을 막을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우유단백질분해물, 요구르트, 치즈 등의 낙농식품에서 angiotensin 변환효소 저해펩타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Opioid pepteide 
   이 펩타이드는 진통작용만이 아니고 인슐린의 방출촉진, 정맥내 투여에 의한 혈압저하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유의 섭취에 의해서 이러한 활성을 갖는 펩타이드가 생성되고 우유의 생리적 기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Opioid 활성을 갖는 우유단백질의 분해물을 치료식이나 예방식으로서의 이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칼슘 흡수촉진 펩타이드 
   칼슘이 생체성분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섭취량도 중요하지만 장에서의 흡수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칼슘의 흡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칼슘 흡수촉진 펩타이드는 우유중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에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인 트립신을 작용시켜 얻어지는 카제인의 분해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의 존재로 우유를 먹으면 칼슘이 쉽게 흡수되는 것이다.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좋은 효과가 기대되어 최근 상품화되고 있다.

(4) 비피더스균 증식 펩타이드
   비피더스균 증식 펩타이드로 알려진 글루코메크로펩티드(Glycomacropeptide, GMP)는 유단백질 유래의 생리활성 펩타이드로서 κ-casein에서 분리된다. 비피더스균을 증식시키는 효과와 위산분비억제, 위의 운동을 억제하는 효과 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5) 생체 방어, 면역부활펩타이드 
   생체는 이물질의 침입에 대해 2중, 3중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생체방어기구, 즉 면역계를 갖고 있다.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로부터도 생체방어 작용하는 펩타이드가 보고되어 있다. 이 펩타이드는 주로 macrophage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acrophage가 갖는 식균작용을 부활한다. 그러나 작용기작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2. 계란의 생리활성물질
   계란은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胚) 발생에 필요한 영양소나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각종 방어성분 도 가지고 있다. 영양생리기능에 관해서는 아미노산 조성이나 소화성이 뛰어난 단백질과 비타민으로서는 Vit B2, A 가 풍부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난황은 약 3%가 지질이고 필수지방산 공급원으로서 중요한데 인지질과 함께 콜레스테롤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계란은 식품 중에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으나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병이나 콜레스테롤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1일 1~2개의 계란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또한 계란의 지질이나 미네랄은 급여사료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비타민 A, 비타민D, 비타민E 등의 지용성 비타민, α-linoleic acid, EPA, DHA 등의 다가불포화시방산, 철분 등 영양 성분을 강화시킨 특수란도 시판되고 있다. 한편 계란이 가지고 있는 방어성분으로서는 특히 항균성이나, 감염방어물질이 주목되고 난백단백질의 약 12%를 점유하는 ovotransferrin과 ovomucin, lysozyme, cystatin 등이 있다. ovotransferrin은 철, 망간 등의 2가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세균발육을 저지하는 기능이 있다.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표벽 뮤코펩타이드를 구성하는 N-acetylmuramic acid와 N-acetylglucosamine 사이를 가수분해함으로써 주로 Gram 양성균에 대하여 용균작용을 나타낸다. 또 라이소자임이 세포벽을 분해할 때 생기는 muramic peptide는 면역부활작용을 가지므로 라이소자임은 이중으로 항균작용을 가지게 된다. 최근 용균활성을 소실시킨 라이소자임에도 살균작용이 발견되어, 세균외막 상해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 라이소자임에는 백혈구의 탐식능증강에 의한 항염증작용, 선유아세포의 증식촉진에 의한 조직수복 촉진작용 등이 있어, 여러 가지 의약품에 이용되고 있다. ovomucin은 난백의 점성에 관여하는 거대당단백질이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한 적혈구응집반응을 저지하는 기능이 알려져 있다. cystatin 은 thiol protease 저해제로서 미량 함유되어 있으며 항바이러스 작용도 확인되었다. 난황에는 IgY라고 하는 항체가 함유되어 있는데 면역밀크와 같이 산란계를 로타바이러스나 충치균 등 특정의 항원으로 면역시킴으로서 목적하는 IgY가 함유된 계란이 얻어진다. 면역계란에서 항체를 대량으로 제조하는 기술도 확립되어 있고 IgY를 생체방어에 이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그 외 마우스유래 섬유아세포주의 증식을 촉진하는 난백성분도 연구되고 있다. 난황의 주성분인 리포단백질에는 세포증식촉진작용, 항체생산 증강활성이 확인되고 있다. 또 난황의 리포단백질을 구성하는 인지질은 주성분인 phosphatidyl choline(레시틴)외 phosphatidyl ehtanolamine, spingomyelin 등이 있고 유화성이나 피부로의 침투작용을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지질은 담즙의 주성분이고 다른지질을 미셀화하여 소화를 돕고, 소장으로의 흡수를 촉진한다. phosphatidyl choline의 섭취는 신경전달물질 acetyl choline의 전구체인 choline의 뇌내 농도를 높이고 학습기능 개선에 기여하고, phosphatidyl ethanolamine은 ethnolamine의 작용에 의해 혈청총콜레스테롤치의 저하, HDL-콜레스테롤의 상승에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3. 식육의 생리활성물질 
   식육은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나이아신, 돈육의 비타민B1 등 비타민의 공급원으로써 중요하다. 지질에 관해서는 영양학적 중요성보다는 쇠고기나 양고기의 포화지방산이 생활습관병과의 관계로 논의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소비수준에서는 심각한 문제는 없다. 최근 EPA나 DHA 등 다가불포화지방산이 나타내는 생리기능에 주목하여 이들을 사료원으로 급여함으로서 식육이나 그외 축산물의 지방산 조성을 개선하는 생산기술도 시도되고 있다. 식육의 생체조절기능성분에 관한 연구는 우유나 계란에 비교하여 훨씬 적은 편이다. 쇠고기의 항피로효과 및 면역부활작용, 돈육펩타이드의 혈청콜레스테롤 상승억제효과나 계육추출물의 매크로파지 활성화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 소의 혈청알부민에서는 serorphin이라는 opioid활성펩타이드(400~405 잔기)가 분리되었고 209~217 잔기의 펩타이드는 albutensin A로서 회장 수축 및 동맥이완을 일으키는 활성펩타이드이고, 혈압강하 작용을 하는 ACE활성저해펩타이드도 보고되고 있다. 그 외 인슐린 분비촉진활성 펩타이드도 연구되고 있다. 또 닭고기나 가죽, 결합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유래 제라틴의 콜라게나제 분해물에서 ACE저해 활성펩타이드가 발견되었다. 가축도체에서는 정육이라고 하는 식육 외에 뼈, 가죽 및 축산부산물인 혈액, 내장, 머리 등이 있다. 특히 축산부산물에서는 많은 효소류, 생리활성물질이 의약품이나 화장품 소재로써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식품으로서 가지는 생리활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고 있지 않다.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은 헴철로서 장관흡수가 우수한 철분의 공급원으로 작용하며, 글로빈에서 hemorphin이라는 opioid peptide가 분리 되었다. 그 외 각종 장기추출물의 매크로파지 활성화 작용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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